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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명 혹은 왕명의 함의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통

치자의 명호는 많은 의미를 지녀오고 있다.
중국의 통치자는 전욱씨, 복희씨, 수인씨
등으로 명명된 이래 요임금과 순임금 등을
거쳐 하은주 삼대의 우왕, 탕왕, 문왕과 무
왕 및 주공 등으로 이어졌다. 은나라의 유
민이 세운 노나라의 공자는 요ㆍ순과 우ㆍ
탕과 문ㆍ무와 주공을 성인으로 추존하고
자신의 모범으로 삼았다. 춘추시대와 전국
시대를 거쳐 천하를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
황이‘황제’란 말을 창안한 이래‘황제’또
는‘천자’는 중원의 통치자를 일컫는 대표
적인 명호가 됐다. 이후 하은주 삼대 이전
의 통치자를‘삼황오제’(三皇五帝)라고 일
컬은 것은 진시황 이래 명명된‘황제’란 명
호를 소급 적용해 부른 것이다. 역사 이전
시대인 로마의‘황제’(집정관)나 일본의
‘천황’(천왕)이란 명호 역시 중원의‘황
제’혹은‘천자’에 준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의 최고통치자인‘단군’이란 명

칭 역시‘천제’또는‘황제’의 다른 이름이
었다. 고조선 해체 이후 주변의 거수국(제

후국)들인 부여와 고구려 등은 한동안 최
고통치자를‘단군’(壇君)이라고 불렀다. 단
군은 천자(天子)이자 천군(天君)이었으며
제정일치 시대에 미래의 천문(天文)과 운
기(運氣) 등을 예측하고 기우(祈雨)와 기청
(祈請) 등을 주재하는 제사장이자 무당이
었다. 농경시대에는 이러한 기능을 지닌 자
가‘가장 힘이 센 자’였다. 그 힘은 반드시
‘하늘’과 매개돼 있었다. ‘해’(빛)가 떠있
는 하늘은 통치자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늘
은 의인화돼 천제(天帝)가 됐고 그 천제의
아들인 천자는 하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
로 삼았다. 천자는 하늘과의 소통을 독점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냈다. 그러나 천
인(天人)이었던 천제가 지상에 안착해 인
간(人間)이 돼가면서 그 기능은 천자를 대
신하는 제사장에게로 점차 옮겨갔다. 고조
선이 해체된 이후에도‘단군’이란 명칭은
부여와 고구려 및 주변국 등 거수국에서
한동안 원용됐으나 점차 거수국들이 자립
해 가면서 통치자의 이름은 새롭게 붙여지
기시작했다. 
부여는‘해의 아들’[日子, 天子]인 해모

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왕’이라 했고, 고
구려는‘태왕’혹은‘대왕’이라 했다. 백제

는‘어라하’혹은‘건길지’라고 했고, 가야
는‘왕’이라 했으며, 대발해는‘황제’라 했
다. 〈주서〉(周書) ‘이역전’(굋域傳)에 의하
면 백제의 왕은‘어라하’(於갥瑕)라 일컬
었고 백성들은‘건길지’(쌧吉支)라고 불렀
으며, 왕비는‘어륙’(於陸)이라고 했다. 여
기서‘어라’는‘대’(大)를 의미하는‘엄
니’, ‘욱니’, ‘어니’와 통하고, ‘하’(瑕)는
부여와 고구려의 족장을 가리키는‘가’
(加)와 통하며, ‘어라하’는 대족장에서 유
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일본서기〉에서
는 백제 왕비를‘오리쿠’(oriku) 혹은‘오
루쿠’(oruku)로 읽고 있다. 여기서‘오리’
(ori) 또는‘오루’(oru)’는‘어라하’에서처
럼‘대’(大)를 가리킨다. 그래서 어륙은
‘대부인’(大夫人), ‘대후’(大后), ‘대비’
(大妃)를 일컫는다. 우리말‘올케’의 어원
도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무가의 사설인
‘어라(왕) 만슈(萬壽) 어리(왕비) 만슈(萬
壽)’에서 처럼‘어라하’는 통치자를 일컫
는 명칭이었다.  
신라의 통치자는 혁거세 거서간(1인), 남

해 차차웅(1인), 유리 이사금(16인), 내물
마립간(4인) 등으로 불리다가‘왕’으로 통
칭됐다. ‘거서간’은 신라 최초의 왕호이며
고대 진한(굪韓) 말로‘임금’또는‘귀인’
(貴人)을 뜻했다. ‘제사를 맡은 웃어른’이
란 뜻도 있었다. 차차웅(次次雄)은‘자충’
(慈充)이라고도 했으며 제정일치 시대의
원시사회적수장(首長)의 명호였다. 
김대문은“차차웅은 방언에 무당을 일컫

는 말이며 세인들이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는 까닭에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므로 마침내 존장되는 이를 일
컬어 자충이라 했다”고 적고 했다. 이사금
은‘이사금’(尼師今,) ‘치질금’(齒叱今),
‘이질금’(爾叱今)라고도 쓴다. 김대문은
“니사금은 방언이며 이를 다스리는 이[齒
理]를 일컫는다”고 했다. ‘잇금’은 연장자
(곐長者) 혹은 사왕(嗣王), 계군(繼君)의 뜻
을 지니고 있다. 또 김대문은 마립간에서
“마립은‘말뚝’( )을 일컫고 함조(펬操)
를 말하니 궐위에 따라 시설되므로 임금의
궐은 주(主, 主席)가 되고, 신하의 궐은 그
아래에 배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 했다. 어떤 학자는 마립을 가리키
는‘함조’가‘함표’(펬標)의 오기(誤記) 혹
은 오자(誤字)이며, ‘함’은 곧 화백(和白)과
같은 부족회의의 주석(主席)에 있었기에
마립간이란 칭호가 생기게 됐다고 했다. 어
떤 학자는 신라 고대 남자집회소 혹은 부
족회의 등의 간(干)으로 푼다. 또 다른 학자
들은 우리말의‘머리’란 말과 연관시켜 두
간(頭干) 즉‘머리 간’의 의미에서‘우두머
리’의 뜻으로 보고 있다. 이 모두가 통치자

를가리키는이름들이다.

2. 불교식 왕명과 연호의 사용
불교식 왕명은 왕을 비롯해 왕실이 능동

적으로 불교를 신행할 때 붙여질 수 있었
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대발해의 왕
실은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반면 신
라는 이차돈의 순교사건을 통해 어렵게 불
교를 공인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에 불교가 공인된 이래 백제와 신라 등에
서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고구려는 소
수림왕 2년(372)년에 불교를 공인한 이래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백제는
침류왕 때에 불교를 공인(384)한 이래 성
왕 때(523)부터 성(聖)왕 위덕(威德)왕 혜
(惠)왕 법(法)왕으로 이어지는 불교식 왕명
을 사용했다. 가야는 질지왕 때 불교를 공
인(452)한 이래 불교식 왕명을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법흥’(法興)이라는 불교식 왕명
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신라는 진흥
(眞興) 진지(眞智) 진평(眞平) 선덕(善德)
진덕(眞德)에 이르기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불교식 왕명을 지어
사용했던 신라의 왕들이 모두 연호(곐號)
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불교가 추
구하는 세계적 보편성과 능동적 주체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불교식 왕명의
사용은 무열왕 때 유교식 왕명을 제정하기
까지 140년간 지속됐다. 불교적 왕명이 제
정되던 시기에 신라는 율령의 반포와 병부
의 설치 및 불교의 공인과 영토의 확장 그
리고 사찰의 건립을 통해 전성기를 구가했
다.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어간
대발해 역시 불교를 공인한 이래 고황 대
조영(698~719) 때 불교를 수용한 이래 불
교문화를 꽃피웠지만 불교식 황명을 사용
하지는 않았다. 반면 궁예는 자신의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륵신앙을 이용해 스스
로를 미륵불(彌겇佛)이라 일컫고 두 아들
을 청광보살(靑光菩薩)과 신광보살(神光菩
薩)이라고했다.
과거의 중화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선 오

직 중국만이 연호를 쓸 수 있었다. 동북아
시아와 한반도 북부를 무대로 한나라와 후
연 및 수와 당과 맞섰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연호를 영락(永갪)이라고 선포했다.
또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延嘉七年銘

金銅如걐굤像)에서 보이는 것처럼‘연가’
(延嘉)라는 연호도 아울러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과시했다. 백제 역
시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 있
는 칠지도(七支刀)의 명문(銘文)에 적힌 '태
화'(泰和)라는 연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
다. 신라 또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시대
에 이르러 처음으로‘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과
시했다. 반면 가야는 연호의 사용이 확인되
지 않는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사학자인 유득공의

〈발해고〉는 고구려를 이은 대발해 역시 독
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
고 있다. 궁예의 후고구려(태봉ㆍ마진)도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의 태조(왕건) 역시
고려를 건국하면서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선포했고, 광종은 준풍(峻퍦)과 광덕(光德)
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평양 천도를 주장
하며 나라를 세웠던 묘청도 국호를 대위(大
爲)라 하고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선포했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호의 제정이
해당 국가가 독립적인 나라임을 선언하는
하나의‘정책’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조선
은 독자적 연호를 쓰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따랐다. 하지만 대한제국시대에는 광무(光
武)와융희(괾熙) 등의연호를사용했다. 

3. 시대의 구분
해당 역사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사를 바라보는‘사가의 관점’(사관)과
‘시대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가의 관점’과‘시대의 구분’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역사서에 담긴 사관 속에
는 이미 시대 구분이 전제돼있으며, 시대
구분 속에는 사가의 관점이 투영돼있다. 사
가의 관점은 우선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상통하며, 시대의 구분
은 해당 시대의 특징(특성)을 어떻게 볼 것
이냐에 달려있다. 역사의 주체를 왕과 왕실
에 두고 본다면 그 역사서는 왕조 중심의
시대 구분 아래 역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반면 역사의 주체를 사대부(사림)와 같은
지식인으로 본다면 그 역사서는 사회의 변
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반면 역사의 주체를 민중(인민)과 같은 피
지배층으로 본다면 그들을 중심에 놓고 역
사를 기술해 갈 것이다. 때문에 사관은 역
사를 기술하는 역사가의 제일의 관건이며
시대 구분은 사가의 관점을 긴밀하게 뒷받
침하게된다.
김부식은〈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

를 왕실의 변화에 따라 상대ㆍ중대ㆍ하대
로 시대 구분을 했다. 상대(上代, 시조∼28
대 진덕여왕, BCE. 57∼CE. 654)는 원시부

족국가와 씨족 국가를 거쳐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골품 제도가 확립되던 때이다.
골품 제도가 성립되고 성골 왕실이 확립돼
왕위를 독점한 것은 매우 후대의 일이다.
중대(中代, 29대 무열왕∼36대 혜공왕, 654
∼780)는 성골 왕통이 끝나고 무열왕계 왕
실이 이어지던 때이다. 이 시기에는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왕권(專制王權)이 확립돼 문
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하대(下代, 37대
선덕왕∼56대 경순왕, 780∼935)는 무열왕
계 왕실이 끊어지고 내물왕계 진골 왕실이
주도한 때이다. 이 시기에 골품제도가 무너
지고, 족당(族黨)이 형성되며 왕권이 쇠퇴
해 호족(豪族)·해상 세력이 등장하면서
나라가무너졌다.
반면 일연은〈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역

사를 불교와 관련해 상고(上古)ㆍ중고(中
古)ㆍ하고(下古) 시기로 구분했다. 상고(上
古, 시조~22대 지증왕, BCE. 57~514)기는
불교 전래 이전으로서 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전단계이다. 중고(中古, 23대 법
흥왕~28대 진덕여왕, 514~654)기는 불교
식 왕명이 사용되고 골품제 아래 성골 왕
실이 성립돼 소멸하는 때이다. 하고(下古,
29대 무열왕~56대 경순왕, 654~935)기는

불교식 왕명 사용이 끝난 뒤의 때이다. 하
지만 하고기의 구분은 중대와 하대의 구분
이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시대
구분은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편
의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역사
를 바라보는 사가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는
점에서가벼이볼수없는 것이다. 
때문에 역사의 주체를 불자로 보고 불교

와 관련해 시대를 구분한 일연의 불교사관
과 역사의 주체를 유자로 보고 왕실의 변
화에 따라 시대를 구분한 김부식의 유교사
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일연의 불교사관은
업설사관 혹은 연기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
다. 그는 역사의 주체를 불교 또는 불자로
보고 역사의 동인인‘업’을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현실적 인간의 행위에는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동시에 개인적 측면
과 공동적 측면도 있다. 개인업은 공동업으
로 확산되며 공동업은 개인업에 미쳐진다.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의 주체 의
식을 형성한다는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삼국유사〉에 투영된 일연은 불교사
관은 불교 내지 불
자의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역사
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연재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역사는 사관의‘마음’에 좌우

인각사의보각국사비각

통치자들의이름과연호는어떻게변천되어왔는가?

불교사관으로시대구분한일연

역사의주체를불자로봐

능동적으로불교수용한삼국

왕명도불교식으로

고조선단군은황제의다른이름

단군은제사장이자무당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염주세트키트: 108염
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
주 1개(12mm), 줄(살
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
에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
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
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
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
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
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
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
듭부분이 모주구멍
으로 들어가게 합니
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
주로 통과시킵니
다.

7⃞
마감용 염주를 통
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
로 통과시키면 됩
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
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
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
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
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나를위해만든108염주의공덕도크지만남을위해만든공덕은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부처님법을전하고회향하는큰실천이시작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
성이담긴한알한알의염주를한번절할때마다
한알씩꿰어자신의마음을밝히는 '108염주만들
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
움에서벗어나고자내딛었던길, 불자들이중생을
모두해탈의길로인도하겠다는큰서원은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지은죄업을참회하며청정심내어달라고
부처님께발원합니다.

⇜ 그동안자신의안위만을생각하며살아왔던삶
을‘108염주만들기’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주지않는삶을살겠다고마음먹기시작하
고 108염주가만들어지면내가아닌다른이의목
에걸어주겠다는마음가짐을다짐합니다.

⇜ 이인연을통하여시방법계에회향하며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멸하고공덕이녹아든세상에하나밖에없
는108염주가되는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
독하게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
행, 어린이법회프로그램에적합합니
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
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
게상담해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
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
종공익사업에후원됩니다.


